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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해양학회, 2019년 국제 해양학술 연차회의 개최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후원 및 참가 -

- 중국해양학회 설립 40주년 겸 2019년 해양학술(국제) 연차회의 개최

- 날짜/장소 : 2019.11.25.(금)~27.,(토) 중국 싼야시 홍슈린(红树林) 컨벤션센터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장영태)이 참가하고 후원한 중국해양학

회(CSO, Chinese Society for Oceanography，中国海洋学会) 설립 40주

년 기념 “2019년 해양학술 국제 연차회의”가 2019년 10월 25일(금)부

터 27일(일)까지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(海南省 三亚市)에 위치한 홍슈린

(红树林) 컨벤션센터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. KMI는 SUT (Society for  

Underwater Technology), 리스본대학교 해양기술·해양공정센터, 러시

아과학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초청받아 해외 후원기관으로 참석했다. 

□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'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블루경제의 고품질 

발전'으로서, 10월 26일(토)에 개최된 총회 외에도 3일간 '새로운 해양 

원격감지 기술 및 이용', '해저과학', '적조 방제 및 조기경보 연구' 등

의 주제로 하여 10개의 세부 포럼들이 진행되었다. 

  



 □ 이번 국제학술회의 메인포럼 발표자로 참석한 김민수 KMI 극지연구센

터장은 26일(토)에 개최된 총회에서 "Future-Oriented Arctic 

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"란 주제로 북극의 지난 100년

간 역사와 우리나라와 중국의 40년간 극지연구 및 정책을 비교해 소

개했으며, 2050년을 목표로 한중 양국간 북극협력방안을 제시했다. 그

리고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은 10월 25일(금) 개최된 세

부 포럼 중 하나인 "북방해 포럼"에서 "북극항로 컨테이너 운송의 제

약요인 분석"을 발표했다. 

□ 중국해양학회(CSO, Chinese Society for Oceanography，中国海洋学会)

는 1979년 설립된 현재 회원수 16,168명(기관회원 288개) 의 대규모 학

회로서, 산하에 해양경제분회, 해양환경과학분회, 해양공정분회, 해양물

리분회, 해양지질분회, 해양정보전문위원회, 군사해양학전문위원회 등 

24개의 분회(分会)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1). 

□ 이번 학술회의에는 중국 자연자원부(中国自然资源部), 싼야시 정부 및 

자연자연부 동해국·북해국·남해국(自然资源部 东海局, 北海居, 南海
局), 국가해양정보센터(国家海洋信息中心), 중국극지연구센터(中国极地研
究中心), 국가해양환경검측센터(国家海洋环境监测中心), 국가해양환경예

보센터(国家海洋环境预报中心), 국가위성해양응용센터(国家卫星海洋应用
中心), 국가심해기지관리센터(国家深海极地管理中心), 국가과학원 해양

연구소(国家科学院 海洋研究所), 국가과학원 남해연구소(国家科学院 南
海研究所), 중국해양대학 등 중국 해양관련 정부부처, 연구기관들이 대

거 공동주최후원으로 참석하여 해양 관련 전 분야를 둘러싼 심도있는 

학술교류를 나누었다. 

1) 중국해양학회 홈페이지, http://www.cso.org.cn(검색일 : 2019.10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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